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겨우 4시 30분밖에 안 되었는데 밖은 완전히 깜깜한 밤

이었다. 칠흑같은 어둠 속에 매서운 북구의 겨울바람이 

몰아치는데 집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낯선 부둣가에 혼

자 서 있으려니 마음이 황량해졌다. 나는 코트 주머니에 

두손을 푹 찌르고 어시장 건물 앞에 잠깐 서 있었다. 그리

고 저 건너편 브뤼겐의 야경을 바라 보았다.

검은 물 위에 일렁이는 불빛을 드리우며 색색의 브뤼겐 

목조 건물들이 나란히 서 있는 야경은 다정한 감성으로 

보내온 그림 엽서 같았다. 브뤼겐 너머 산기슭에는 주택 

창문의 불빛들이 검은 하늘에 뿌려 

놓은 구슬처럼 빛났고, 그 위로 플레

이바넨 푸니쿨라가 운행하는 길을 

따라 하얀 불빛이 플뢰엔 산 정상까

지 이어지고 있었다. 

부두에 서서 브뤼겐 야경을 보는 

동안 나는 추위를 잊고 용기를 되찾

았다. 캘리포니아에서 일년 내내 쏟

아지는 햇빛 속에 살다 보니 하루 종

일 계속되는 비와 너무나 빨리 찾아 

오는 어둠에 적응하기 힘든 것뿐이

다. 기운을 내서 계속 하자!

나는 브뤼겐 야경을 보면서 천천히 발길을 옮겼다. 호텔

로 돌아가야 하나 생각하다가 문득 참신한 생각이 떠 올

랐다. 내일‘노르웨이 요약’출발점이 되는 베르겐 기차역

에 미리 가 보는 것이었다. 오전 8시 30분에 출발하는 기

차를 타려면 적어도 8시 15분까지는 도착해야 하는데 아

침에는 9시가 넘어야 겨우 동이 트니 이른 아침 어둠 속

에 찾아 가려면 힘들지도 모른다. 구글맵에 찾아 본 바에 

의하면 호텔에서 걸어서 약 13분 거리였다. 내일 아침에 

호텔에서 떠날 것이니까 예행 연습 차원에서 일단 호텔로 

돌아가 그 곳으로부터 출발하기로 했다.

어시장에서 호텔까지는 단숨에 걸어 갔다. 호텔에 도착

23.  베르겐 기차역 사전 답사
해서는 방으로 올라가 낮 동안 들고 다니던 자잘한 물건

들을 내려 놓고 우산만 들고 다시 나섰다. 여전히 부슬

부슬 비가 내린다. 언덕 길을 내려가 광장에서 한자 박물

관을 지나친 다음‘킹 오스카 게이트’라는 길로 들어 선

다. 거창한 이름과는 달리 킹 오스카 게이트는 거의 골목

이라 해도 될 만큼 작은 길이었다. 아마 옛날부터 있었던 

길을 넓히지 않고 계속 사용하는 것 같았다. 그 좁은 길

에 각종 상점들과, 학교, 관공서, 병원 같은 건물들이 계

속 나왔다.

가는 길 중간쯤에 하수도 공사를 하

는지 어두운 와중에도 길을 완전히 

막아 놓고 파 내려 가고 있는 것이 보

였다. 공사 현장을 빙 둘러 가야하는

데 보행자를 위해 얼기설기 널빤지와 

철판을 깔아 놓았다. 지나치면서 얼핏 

보니 노란 작업복을 입은 서너 명의 

노르웨이 인부들이 어찌나 체격이 좋

고 인물이 좋은지 그대로 GQ 잡지의 

한 컷을 삼아도 될 것 같아 속으로 웃

으면서 지나갔다. 

킹 오스카 게이트 길은 구불구불 계

속 이어졌다. 처음 가는 길이라 한없이 길게 느껴진다. 한

참 가다가‘스트룀가튼’이라는 길이 나오면서 내리막길

이 되었다. 한적한 교외 주택지 같은 길이다. 조금 내려가

니 길이 넓어지며 베르겐 기차역이 보였다. 비 내리는 검

은 하늘 아래 뿌연 아지랑이 속에 서 있는 19세기 스타일 

검은 벽돌 건물, 앞에 서 있는 가로등까지 그대로 흑백 영

화에 나오는 한 장면이다. 나는 빗속에 도착한 스파이처

럼 기차역으로 들어갔다. 거대한 반원형 역사 건물 아래 

두 개의 트랙이 있고 기차가 그리로 들어오고 나간다. 영

화에서만 보던 옛날 유럽 스타일 기차역. Velkommen Til 

Bergen(베르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). 커다란 벽시계

는 5시 1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. 

Norway in a Nutshell
김효신의 노르웨이 베르겐 여행기


